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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of which the effect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s, and depression up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458 adolescents recruited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M age = 17.4 yrs; SD

= 1.75) in Seoul and its vicinit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adolescents. Firstly, we estimated the hypothesized meditation model which includes paths from parents’

psychological to self-esteem through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sing AMOS revealed that the hypothesized mediation model yielded an

acceptable model fit and all hypothesized path coefficient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it indicated that the more parents try to exert psychological control over their children, the more

depressive experiences adolescents have and in turn, they had a greater tendency towards becoming

depressed and having lower self esteem. It was also found that neither gender difference nor age

difference existed in the structural model.

Key Words：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우울성향(depressive disposition), 우울(depression), 자

아존중감(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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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이

행적 발달단계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

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로부터 보다 독립적

이 되어가고, 삶의 목표나 가치관, 자신에게 맞

는 직업, 성역할 및 종교적 또는 철학적 이념을

찾아내야 하는 도전적인 과업들에 직면하게 되

는 시기이다(Erikson, 196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동양의 집단주의(collectivism)

의 영향과 더불어 학업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중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사이에서 청소년

들은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심지어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이 되고나서도

자녀의 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항상 맴돌면서 자

녀의 개인생활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소위 ‘헬

립콥터형’ 부모들(helicopter parents)이 많아, 청

소년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연합뉴

스, 2007. 10. 8). 이러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는 20대까지로 지연되고 있으며 청소년

들은 고등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

도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며, 나아가 자기비하로 인해 자

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예를 들

어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통계자료(김순흥, 2007)

에서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나는 안돼 라고 생각

한다’ 등의 문항에 청소년들의 약 50%가 응답하

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경로를 탐

색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

재로 믿는 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며(Coopersmith,

1976),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

한 가치감과 유능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념

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

동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줄 알고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관계에

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

임을 질 줄 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존적

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행동이 높으며,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김소

연, 2008; Mruk, 2006; Trzesniewski, Donnellan,

Moffitt, Robins, Poulton, & Caspi 2006). 이와 같

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과 건강한 성격발달

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은 자

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일부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여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다루고 있다.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주로 양육

행동이 강조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

모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연희․

박경자, 2001; 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1),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eHart, Pelham, &

Tennen, 2006;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그러나 특정 양육행동이 항상 동

일하게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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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발달시기나 발달영역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독

립성 발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박성연․이은경․송주현․Soenens,

2008)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

을 자녀가 행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

게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며, 자녀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심리적으

로 조정하려는 행동이다(Barber, 1996; 200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최근에 Soenens,

Vansteenkiste, Duriez와Goossens(2006)는 ‘심리

적 통제’를 단일차원으로 보는 대신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별되는 구성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분리

불안 심리적 통제란 부모에게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

동이다. 반면에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는 성취

지향적인 태도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및 완

벽주의적인 성향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높은 성취수준을 기대하고

자녀의 성취정도가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

하지 못할 때, 간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박성

연 등, 2008; Soenens & Vansteenkiste, 2007).

특히 과보호하는 부모,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

하는 부모,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 완벽주의 경

향이 있는 부모들이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는

점(Barber, 2002; Blatt, 2004)에서 볼 때, 자식과

의 분리불안이나 자식에 대한 성취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나타낼

것으로 가정된다. 더욱이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대한 효

(孝)를 강조하고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사

회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보다 보편적이

기 때문에(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이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의 부

모들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청소년기에도 자녀

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가 추구하는

독립성을 부모로부터 이탈이나 분리로 받아들여

지나치게 애착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는 청

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

측된다.

한편 서구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

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불안이나 우울 등 정

서적 문제와 약물남용이나 일탈행동 등 문제행

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Barber & Harmon,

2002; Stolz, Baber, & Olsen, 2005), 우리나라 청

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의 우울성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

다(박성연 등, 2008). 우울성향은 개인의 발달과

정 중 여러 가지 우울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우울에 취약한 성격유형으로(Zuroff, Moskowitz,

Wielgus, Powers, & Franko 1983) 의존적 우울성

향과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으로 분류된다(Blatt,

D’Afflitti, & Quinlan, 1976). 의존적 우울성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며 돌

봄을 받고자 갈망하기 때문에 의존적 욕구가 충

족되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한다. 이와는 달리 자

아 비난적 우울성향의 사람들은 내적 기준이 높

고,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불인정이나 비난을 두려워하는 한편,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을까봐 걱정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취지향에서 비롯

된 것인지 분리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청소년이 각기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이나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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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울성향을 갖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박성연

등, 2008; Soenens et al., 2006; 2007). 그러나 학

자들은 두 가지 우울성향 모두 통제적이고 간

섭적이며 비난적인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심리

적 통제에 기인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

고 있다(Blatt, 1974; Hokanson & Butler, 1992;

Welkowitz, Lish, & Bond, 1985). 결국, 청소년의

우울성향이란 우울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성

격특성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독립성을 확

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우울성향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

년의 의존적 우울성향과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

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우울성향은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기표현

(self-expression)을 침해하며(Barber, 1996), 조건

적인 애정이나 수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

에게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성향을 갖게

함으로써 우울로 인한 문제를 겪게 한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서도 자아비난적 우울성향 집단

에서 자책감이나 무력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우울성향의 성격특성이 우울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손보영․정남운, 2006). 같

은 맥락에서 부모의 과도한 기준설정은 청소년

으로 하여금 실패경험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실

패경험은 자아비난이라는 고통과 더해져 우울을

유발하기도 한다(Kanfer & Hagerman, 1981). 또

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재화문제 간의 관련

성을 실험한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우

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Barber, 1996; Barber, Olsen, Shagle, 1994;

Bean, Barber, & Crane,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가 우울성향을 통해 우울이라는 정

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울은 자아존중감과도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우

울증이 심하고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자주 보이

는 반면(Beck, 1976; Rosenberg, 1986),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이 있고 대인

관계능력이 높으며 우울정도가 낮았다(Kernis,

Grannemann, & Mathis, 1991). 또한 자아존중감

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난이나

평가에 대해 쉽게 우울감이나 의욕저하 및 무력

감을 경험한다(Fray & Carlock, 1989). 이외에도

Harter와 Whitesell(1996)은 우울한 기분과 자기

가치 사이에 높은 부적 상관을 발견하였으며,

Lewinsohn과 Gotlib, Seeley(1997)의 종단연구에

서도 우울은 낮은 자긍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인지이론가들 또한 비합리적

으로 높게 설정된 기준이 좌절감이나 자신감의

부족, 의심, 불만족 및 무기력으로 청소년을 우

울하게 하며 나아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다고 보고한바 있다(Burn, 1980; Hewitt & Dyck,

1986).

위에서 살펴본 바와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상관관계에 기초

하고 있으며,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 중 어느

것이 더 선행하는 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양방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일부 청소년들은 낮

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할 때 우울해지는 반면,

다른 청소년들은 거부나 갈등과 같은 다른 사건

들로 우울해지고,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

진다고 할 수 있다(Charles & Patricia, 200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아동은 성격적으로 우울한 성향을 갖게 되고 이

러한 우울성향이 우울로 이어진다는 박성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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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론모형

<그림 2> 대안모형 1：부분매개 모형

<그림 3> 대안모형 2：완전매개 모형

(2008)의 모델을 근거로 우울을 자아존중감의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

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이론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으로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울성

향과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



6 아동학회지 제31권 6호, 2010

- 92 -

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가정하였으며

(그림 1), 대안모형으로는 <그림 2>와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

성향, 우울과 자아존중감간의 구조

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

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간의 구조

적 관계는 교차타당성이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하는 청소년 중

기에 속하는 인문계 고등학생 1, 2 학년과 대학

생 1, 2학년 총 458명(남학생：216명, 여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7.41(SD= 1.75)세이며,

연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

은 각각 48.72(SD = 3.83)세와 46.00(SD = 3.72)

세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경제적

인 수준은 중상(18.1%)과 중(65.7%)에 많은 분

포를 보여, 본 연구대상 가정은 대체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

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모두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측정하

였다. 모든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각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1)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질문지는 Soenens

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한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DAPC)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성연과 이은경

(2009)에 의해 타당화절차를 거친 것으로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10문항)와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10문항)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문항 예로는 ‘내가 아

버지(어머니)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어머니는 나

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신다’를,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의 문항 예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높

은 기대치를 달성하려고 애쓸 때 나를 더 인정해

주신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척도로 아

버지와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대하는 행동에 관해

각각 그 일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범위로 평정하

도록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

리적 통제가 각각 Cronbach α = .88, .86이였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α = .92, .90이다.

2)청소년의 우울성향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Blatt 등(1976)이 우울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주관적

인 경험에 관한 150개의 문항과 임상적 문헌

에 기초하여 총 66문항으로 개발한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Adolescent Version

(DEQ-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

소년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

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Blatt 등(1976)은

우울성향을 ‘의존성’ ‘자아비난’ ‘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두 요인인 자아비난과 의존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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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박성연 등, 2008; Blatt,

& Homann, 199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존성(24문항)과 자

아비난(8문항)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 각각

Chronbach α = .85와 α = .70이었다.

3)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

(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사용하였다. CES-D

는 모두 20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일어난 빈도를 측정하여 ‘거의 없었음(0

점)’에서부터 ‘대부분 그랬음(3점)’까지 Likert 4

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

나 국내에서 시행된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결

과들은 모두 상이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배

성우, 신원식, 2005). 이에 본 연구 자료에 적합

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이면서

다른 요인에 중복 부하되지 않은 문항들을 선정

한 결과 모두 15문항, 3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1 요인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우

울하다고 느끼고, 외롭고, 슬프고, 자꾸 눈물이

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우울한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제2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좋은 사람이라

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해 희망차게 평가하는 긍

정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 이를 역부호화하여

‘부정적 평가’로 명명하였다. 제3 요인은 4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집

중하기가 어렵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의 내

용이 포함되어 ‘둔화된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본

우울척도 각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우울한

감정이 Chronbach α = .83, 부정적 평가 및 둔화

된 행동은 각각 α = .78, α = .71로 나타났다.

4)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

였다. 원래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청소년은 평소 자신의 행동과

가장 유사한 정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척도는 부정인 내용을 역점수화 하

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되는 단일 측정변인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졌으나 많은 선행

연구(Barber, 1990; Hagborg, 1993; Owens, 1993;

Rosenberg, 1979; Tafarodi & Swann, 1995)에서는

이 척도가 단일 차원의 척도가 아니며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공유치

(communalities)가 .40 이하인 8번 문항을 삭제하

고 Scree Plot를 참고하여 2개의 하위요인을 추출

하였다. 제 1요인에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사

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등의 내

용이 포함되며, 2요인의 예로는 ‘대체로 나는 내

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의 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문항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1요

인은 ‘가치감’으로, 2요인은 무능감의 내용을 역

부호화하여 ‘유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각 요인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 .75

와 .86이었다.

3.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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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개의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에 질문지를 배

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담당교사들이 편리한 시간에 교실에서 집

단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50부(회수율

93%)를 회수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강의시간

전ㆍ후에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

로 하였으며 2주일 이내에 총 224부(회수율

74.9%)가 회수되었다. 이들 자료 중 일부자료가

미비하거나 양친이 계시지 않는 자료들을 제외

하고 고등학생은 총 275부, 대학생은 총 183부의

자료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변량 통계분석기법 적용하기에 앞서 연구모

형에 결합분포가 정규분포인지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

의 이론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을 검증

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

근(two-step approch)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구

조모형에 대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와 RMSEA를 고려하여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고,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

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료를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우선 수집한 자료들이

정규분포성을 가정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변

량(multivariate) 결합분포의 왜도와 첨도의 통계

량은 12.67을 보이고 있었으며, χ2의 임계치가

4.53으로 나타나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 이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성개

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χ2값이 92.014(df = 31), GFI = .964, TLI =

.951, CFI = .972, RMSEA = .66(.051～.081)으로

모두 준거기준2)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이 증

명되었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87～.940

으로 나타나 그 값이 매우 유의미하였으며3),

C.R(critical ratio) 값도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모

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구성요소를 잘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이외에도 하나의 잠재변인에 대해 측정변인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인에 대하여 잠재변

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4)을 산출하였다.

1) 정규분포의 기준은 df = 2이고 α = .05일 때 χ2
=

5.99 이하를 보이는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보인

다는 귀무가설(HO)을 지지함(김계수, 2007).

2) 모형의 χ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영

향을 받기 때문에 χ2
값을 고려하는 동시에 GFI

(goodness of fit index)와 TLI(Tuker-Lu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 of fit index)를 고려함. GFI와 TLI, CFI

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데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 RMSEA는 .06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close fit)으로

해석되며, .08 이하이면 괜찮은 모형(reasonable fit),

.10 이하는 보통모형(mediocre fit), .10 초과는 나쁜

모형(unacceptable fit)으로 받아들여짐(김계수, 2007;

홍세희, 2007; Hu & Bentler, 1999).

3)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40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

으로 간주함(송지준, 2009).

4)잠재변인 신뢰도는 .7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 이상

의 임계치를 보일 때 잠재변인 신뢰성과 수렴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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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아버지심리통제
분리불안

성취지향

1.000

1.354

.784***

.940*** .087 15.479

어머니심리통제
분리불안

성취지향

1.000

1.303

.753***

.906*** .091 14.314

우울성향
의존성

자아비난

1.000

1.521

.498***

.690*** .154 9.873

우울

우울한 감정

부정적 평가

둔화된 행동

1.000

1.742

1.167

.487***

.713***

.559***

.176

.104

9.903

11.253

자아존중감
가치감

유능감

1.000

1.163

.848***

.788*** .064 18.314

***p < .001.

<표 1>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N = 458)

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잠재변인 신뢰도는 .895∼.976로, 평균분산 추출

값은 .815∼.954로 나타나 모든 값들은 일반적

인 기준을 충족시켜 각각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들은 대체로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한 잠재변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판별타당도5)를 검증

한 결과, 결정계수의 크기는 .033∼.425로 분산

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음(Fornell & Larcker,

1981;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잠재변인 신뢰도 =

(∑표준적재치)2

= 0.7 이상
[(∑표준적재치)2+(측정오차의 합)]

평균분산 주출지수 =

(∑표준적재치)2

= 0.5 이상
[(∑표준적재치)2+(측정오차의 합)]

5)판별타당도는 두 잠재변인 간 결정계수(상관계수의

제곱)가 분산추출지수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됨(Fornell & Larker, 1981).

추출지수보다 모두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매개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그리고 종속변인인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

로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방향성이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형 분석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이론모형과

대안모형들 사이에 경합을 통해 연구모형을 선

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표준화된 경

로계수, 인과적 효과분해를 살펴보았다.

1)연구모형 선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모형으로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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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아버지 심리적 통제

2. 어머니 심리적 통제

3. 우울성향

4. 우울

5. 자아존중감

.608***

.182***

.301***

-.258***

.237***

.300***

-.265***

.537***

-.555*** -.652***

***p < .001.

<표 2> 잠재변인의 상관관계 (N = 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B

C

33

31

29

95.365

95.931

98.214

33

35

37

.962

.962

.961

.953

.957

.959

.972

.972

.972

.064(.049～.080)

.062(.047～..077)

.060(.046～.075)

161.365

157.931

156.214

.353

.346

.342

A：B

A：C

B：C

χ2
B-χ2

A = .566

χ2
C-χ2

A = 2.849

χ2
C-χ2

B = 2.283

dfB-dfA = 2

dfC-dfA = 4

dfC-dfB = 2

p = .753 > p = .05

p = .583 > p = .05

p = .319 > p =. 05

주：A는 이론모형

B는 대안모형1：부분 매개 모형

C는 대안모형2：완전 매개 모형

<표 3>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N = 458)

과 함께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하여 각 모형 간의 χ2값의 차이를 비교

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

모형 모두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충족하

고 있으며 세 모형 간의 비교에서도 χ2값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수의 수가 적

고, 모형의 복합성을 고려한 RMSEA가 가장 작

아 간명한 모형(Raykov & Marcoulides, 1999)으

로 나타난 완전매개 모형(C)을 최종적인 연구모

형으로 선택하였다.

2)연구모형의 평가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서 보듯이 χ2
값

이 98.241(df = 37), GFI = .961, TLI = .959, CFI

= .972, RMSEA = .60(.046～.075)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이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하고 판단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

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모수추정

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표 4>, <그림 4> 참

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경

로의 추정치는 각각 .157, .257이었고, 우울성향

이 우울에 이르는 추정치는 .973이었으며, 우울

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추정치는 -.969로 나타

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

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나타나게 되

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1

- 97 -

모수 B β S.E C.R

아버지심리통제 → 우울성향

어머니심리통제 → 우울성향

우울성향 → 우울

우울 → 자아존중감

.129

.234

.807

-1.398

.157*

.257**

.973***

-.969***

.064

.074

.104

.135

2.025

3.152

7.772

-10.386

아버지심리통제 → 분리불안

아버지심리통제 → 성취지향

1.000

1.357

.783***

.941*** .088 15.427

어머니심리통제 → 분리불안

어머니심리통제 → 성취지향

1.000

1.300

.754***

.904*** .091 14.259

우울성향 → 의존성

우울성향 → 자아비난

1.000

1.586

.510***

.738*** .161 9.880

우울 → 우울한 감정

우울 → 부정적 평가

우울 → 둔화된 행동

1.000

1.738

1.153

.503***

.735***

.571***

.172

.102

10.097

11.287

자아존중감 → 가치감

자아존중감 → 유능감

1.000

1.161

.849***

.787*** .063 18.307

*p < .05. **p < .01. ***p < .001.

주：오차항 생략. *p < .05. **p < .01. ***p < .001.

<그림 4>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표 4>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N = 458)

3)연구모형의 효과성 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완전매개 모형에 대해 부

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매개 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효과성을 분해하였다. 효

과성 분해에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

이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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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bel test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

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a와 Sb는 각각 추정치 a

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α = .05 수준에서 Z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홍세희, 2007).

Sobel test：Zab =
ab

b 2S 2
a+a 2 S 2

b

7) Amos 프로그램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

하기 위한 방법인 Bootstraping은 추정치를 k번 반

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

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최대

우도법(maximum likeihood method; 측정변인가 정

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계산이 가능)과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김계수, 2007).

모수
Sobel Boostraping

Z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우울성향 → 우울

우울성향 → 자아존중감

우울 → 자아존중감

1.966*

2.928**

-6.210***

.157

.257**

.973*

-.969**

.153

.250**

-.148

-.243**

-.943**

.157

.257**

.153

.250**

-.148

-.243**

973*

-.943**

-.969**

*p < .05. **p < .01.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분해 (N = 458)

Test6)와 Boostraping7)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외생변인인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β = -.243,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인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

을 많이 하며(β = .257, p < .01), 우울에도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Z = 2.928, p < .01; β=

.250, p < .01). 또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β= .973 p < .05), 자

아존중감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Z = -6.210, p < .001; β = -.943, p < .01)으

로 나타났다. 나아가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

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β = -.96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3.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 개발 과정에서 최종적

으로 선택된 연구모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교

차타당화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선

택된 모형을 새로운 자료에 적응시켜 그 모형

의 적합도와 내용을 판단하여 다른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이순묵,

2000).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자료의 형태를 새롭게 만든

뒤에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다중집단분석

(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개발된 연

구모형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서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표준적재치 및 공

분산이 다르다는 비제약모형(A)을 baselin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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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B

C

D

60

54

47

22

128.038

130.726

137.264

2322.772

72

78

85

110

.952

.951

.948

.411

.961

.966

.969

.000

.975

.976

.976

.000

.041(.029∼.053)

.039(.027∼.050)

.037(.025∼.048)

.210(.203∼.218)

248.038

238.726

231.264

2366.772

.544

.524

.507

5.190

A：B

A：C

B：C

χ2
B-χ2

A = 2.689

χ2
C-χ2

A = 9.226

χ2
C-χ2

B = 6.537

dfB-dfA = 6

dfC-dfA = 13

dfC-dfB = 7

p = .847 > p = .05

p = .756 > p = .05

p = .479 > p =. 05

A：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Measurement Weights)

C：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Structural Covariance)

D：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표 7> 연령에 따른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N = 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B

C

D

60

54

47

22

150.298

157.492

164.545

2348.538

72

78

85

110

.944

.941

.938

.411

.947

.950

.954

.000

.965

.964

.964

.000

.049(.038∼.060)

.047(.037∼.058)

.045(.035∼.056)

.211(.204∼.219)

270.298

265.492

258.545

2392.538

.593

.582

.567

5.247

A：B

A：C

B：C

χ2
B-χ2

A = 7.194

χ2
C-χ2

A = 14.247

χ2
C-χ2

B = 7.053

dfB-dfA = 6

dfC-dfA = 13

dfC-dfB = 7

p = .303 > p = .05

p = .357 > p = .05

p = .423 > p =. 05

A：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Measurement Weights)

C：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Structural Covariance)

D：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표 6> 성에 따른 연구모형의 교차타당성 검증 (N = 458)

설정하고, 성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표준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측정동일성을 비교하는

측정제약모형(B)과 구조공분산까지 동일하다는

제약을 주어 구조동일성을 비교하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으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은 측정제약 모형 및 구

조공분산 제약 모형과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같은 모형으로

밝혀졌다(<표 6>, <표 7> 참조). 즉, 연구모형에

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성

별-A：B→ Δχ2
= 2.689; Δdf = 6; p = .847, 연령

별-A：B→ Δχ2 = 7.194; Δdf = 6; p = .303), 또

한, 측정제약 뿐만 아니라 구조공분산이 동일하

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에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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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성별-A：C→ Δχ2 =

9.226; Δdf = 13; p= .756, 연령별-A：C→ Δχ2 =

14.247; Δdf = 13; p = .357). 이들의 적합도를 살

펴보면 모형의 측정계수와 공분산을 모두 같다

고 제약한 모형(C)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90 이

상(성별- GFI = .948, TLI = .976, CFI = .976, 연

령별-GFI = .938, TLI = .954, CFI = .964)이고

RMSEA도 역시 좋은 모형(close fit)을 보이고 있

으며(성별- RMSEA = .037(.025∼.048), 연령별

-RMSEA = .045(.035∼.056) AIC와 ECVI도 각각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모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게공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존중감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을 거쳐 자아존

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

고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교차타당성을 검

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주요 결과를 요

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문제 1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

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기

준치에 부합하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잠재변

인과 측정변인 사이에 이론적 배경의 근거한 논

리구조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렴타당도와 판별

타당성도 확보되어 이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모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에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그 다음 단계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청소

년의 개인적 특성인 우울성향과 우울이 매개역

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안

한 이론모형과 그에 대한 대안모형으로 부분매

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적합도

의 지수가 가장 양호하고 간명한 모형인 완전매

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완전매개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예상한 바

와 같이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성향이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

할수록 청소년은 성격적으로 우울성향을 많이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만성적으로 우울을 느끼면

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모형의 직 간접 경로를 분석한 결과

외생변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내

생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

감 사이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 경로는 자녀의 정서적 요구인

독립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간섭적인

행동을 하고 소유욕과 과보호행동을 나타내는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다

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고 의존하며 돌보아

지기를 갈망하는 의존적 우울성향을 갖게 된다

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갖고 있으며,

자녀가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죄의식을 유발하는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자아

비난적 우울성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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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박성연 등(2008)과

Blatt(1974), Sonenes(2006, 2007) 등, Welkowitz

등(1985)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 유형이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의존적이고 자아비난적인

우울성향이 있는 개인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평

가를 하거나 무기력한 행동을 하는 우울한 특

징을 가지고 있다는 손보영과 정남운(2006)과

Zuroff 등(198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우울성향으로 인해 우울을 갖게 된 청소년들

은 감정적으로 우울, 슬픔, 무망감, 절망감 등을

느끼게 되며 인지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 행동과 사고가 느려지고

지연행동을 반복하며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우울이 자

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는 우울한 사람

들의 경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자기에 대해 부정

적으로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우울이 낮은 자아

존중감의 예측변인임을 강조한 Beck(1976), Fray

와 Carlock(1989), Rosenberg(1986)의 연구를 지

지한다. 즉,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평가와 둔

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울은 자신을 무능하

고 무가치하게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

변인들 사이에 직적접인 경로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지지가 됨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은 이론

적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연구모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비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에 우울성향에 미치는 경로의 계수가 작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아

버지의 양육참여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자녀 양

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아버지들

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

우 전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이해가 엄부자모(嚴

父慈母)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통

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

육행동보다 더 당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데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청소년들이 권위적이고 엄한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

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지 않았다

는 Chao(1994)의 연구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나

또한 Chao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적지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

으로 부-자녀간 대화가 적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김경민, 2010), 아버지와 별로 상호작용을 많

이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

기(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때문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을 통해 완전

매개 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

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차례대로 매개하며, 이 영

향을 받아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저해시키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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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이 우울한 경험으로 이어져 우울에 취

약한 성격특성인 우울성향을 갖게 되며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상태로 이어

져 심각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각

한 우울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게 느끼

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게 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구모형을 성과

연령별로 적용했을 때에도 안정된 결과를 도출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고

등학생과 대학생 간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경로의 측정계수 뿐만 아니

라 공분산 구조까지 동일화제약을 가한 후에도

좋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성과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을 우울에 취

약한 우울성향을 만들고 이로 인해 더 우울을 느

끼게 되며 결국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

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자아존중감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은 남 여,

고등학생과 남학생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모

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형임이 입증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간에 직

간접적인 경로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울

한 경험을 많이 하게하여 우울에 취약한 성격

즉, 우울성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증상적인

우울로 이어지고 이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결과는 횡단적 자료에 근

거한 것이며, 연구대상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인과적인 관계로 해석하거나 일반화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 수집

된 모든 자료는 청소년의 지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

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 결과

는 경쟁과 입시중심의 사회분위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이 혼재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적 배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정태연, 2010;

한태석; 200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상

급학교 진학과 성적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 함께 지내는 특수성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고 그로 인

해 우울이나 자아존중감 손상을 많이 경험하는

지, 아니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통제가 자아존중감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우울성향과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리

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 한편, 이

를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이론적인 근거

를 제공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중요

해지면서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하지만, 서구의 연구(Collins, & Russell,

1991; Flouri & Buchanan, 2003; Minton &

Pasley, 1996; Soenens, & Vansteenkiste, 2007;

Soenens, et al., 2006 )와는 달리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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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형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

일 수 있는 지도방향을 시사함으로써 자아존중

감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다양성이나 측정도구의 다양성을 통

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한편, 종단적인 연

구설계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인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

간 또는 문화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보편적

인지 문화 특수적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도 흥미

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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